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드라마 <굿 닥터(2017~)>를 통해 본

경추척수증 

장시간

수술이나 진료하는

의사와 경추척수증

의사는 누군가의 상처를 낫도록 도와주고,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도 때론 실수하고, 그런 실수를 

통해 성장해 간다. 특히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드라마 ‘굿 닥터’의 주인공 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문이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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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천재 의사 

드라마 <굿 닥터>는 주원과 문채원 주연의 한국드라

마 <굿 닥터>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서번

트 증후군을 가진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숀(프레디 하이모어)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과 언어, 추상적 개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타인과의 교류에 서투른 숀은 천재적인 

암기력과 다각적 공간 인지 능력으로 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멘토이자 병

원장인 글래스맨(리차드 쉬프)의 추천으로 소아과 병

동에 레지던트로 채용된다. 물론 병원에는 서번트 증

후군이 있는 숀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숀은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환자의 경미한 증상만으

로도 병을 진단하지만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여러 위

기에 처하게 된다. 환자와의 교감은 물론, 동료 의사

와 선배와도 소통에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

자면 숀은 환자에게 병에 관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

해 환자를 겁먹게 한다. 또한 강도가 손들고 지갑 꺼

내라고 협박하자 손을 들고 어떻게 지갑을 꺼내냐고 

따지다가 화난 강도가 총을 쏘아 뒤에 있던 여성이 중

태에 빠지게 만드는 등이다. 

하지만 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

료 의사인 클레어와 칼루, 냉정하게 숀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멜렌데즈와 따스한 지지자 글래스맨 등 병

원 내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면서 의사로

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나간다.  

목디스크로 가는 징검다리, 경추척수증 

경추척수증은 장시간의 수술과 진료로 경추를 구부리

고 있는 의사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주

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질환이지만, 최근

에는 30~40대 젊은 층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스

마트폰을 장시간 보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하는 등

의 생활습관 때문이다. 경추척수증은 경추와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라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은 어지럼증, 두

통, 눈 피로, 팔 저림 등 만성피로나 혈액순환 장애와 

비슷하다. 보통 퇴행성 디스크나 목디스크가 진행하

면서 나타난다. 목을 다치거나 목을 과도하게 사용했

을 때도 생기기 쉽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도 경

추척수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약물치료로 치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어렵다. 뻐근하고 

뭉치는 느낌에서 목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나타면, 통증 부위가 넓어지며 팔이나 손까지 저릴 

수 있다. 팔이나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이미 경추 디

스크까지 악화된 상황일 수도 있다. 어깨와 팔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거나 오래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

다. 또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목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된다. 

경추척수증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지속적인 두통이 있다. 

   ‌�젓가락질이 힘들어 포크가 더 편하다.

   ‌�손으로 집은 물건을 자주 떨어트린다.

   ‌�단추를 채우기 힘들다.

   ‌�글씨 쓰는 것이 어렵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럽다.

   ‌�어깨와 뒷목이 뭉치고 뻐근하다. 

· 스마트폰은 눈높이까지 올려 사용한다. 

· 땅바닥을 보지 않고 가슴을 펴고 걷는다. 

·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목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경추척수증, 이렇게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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